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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11일 금요 기도회 중 용서라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하다고 성령님을 찾으

며 간절히 기도 하던 중. 들리게 된 음성입니다.

2009년 모든 말씀이 용서로 돌아가기 까지 내 아버지도

한참을 고심하였노라

완전하지 못한 열매!

온전하지 못한 회개!

100프로 이지 못한 성령의 거듭남

이 모든 것에 나는 2009년을 어찌할꼬.

내 아버지와 의논하며

지구촌 향해 말한 대로 정녕 이루어지고 마는 나의 역사를 

고심 하였노라

내 어머니 성령 

그의 역할이 이 지구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

내 아버지 마음을 살피며 

사랑으로 자식을 용서하듯 

용서라 하며 

더 크게 회개할 수 있는 불을 주었노라

너희가 나의 어머니를 찾는 횟수가 너무나 적었지만

그는 언제나 내 아버지를, 나를 내조하며

따뜻하게 너희 곁에 있었노라

올해 가기 전에 너희에게 반드시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노라

나의 어머니 성령님

올해 마지막이 용서로 돌아가도록 하늘 아버지 마음을 위로하고 도왔던 그를 위해 

감사하다고 고백하라

사랑한다고 고백하라 함이다

사람으로 지옥 조건을 세우며 땅에서 죄를 풀어준 자

선생의 사랑에 감사하며

근본 토지를 제대로 갈도록 인도한 그의 실천의 가르침에

숙연하라

내 하늘 아버지도 나도 

선생을 보며 

그를 택한 선택에 이만 한 자 육신 쓴 자 중에 없다 하였도다.

깊어지는 나의 말씀 속에 나는 떠날 모든 준비를 너희에게 보였고 준비를 시켰노라


